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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애착  심리  고통이 계 독에 미치는 향: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이   지   원                    이   기   학†

연세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과 계 독과의 계를 심리  고통이 매개하며, 심리  고통이 

계 독에 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조 양식이 이를 조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생 204명(남 85명, 여 119명)을 상으로, 성인

애착, 심리  고통, 정서조 양식, 계 독을 측정하 으며,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 계 독 사이에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불안정

애착이 심리  고통에 향을 미치고, 심리  고통은 불안정애착과 계 독 사이를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  회귀분석을 통한 조 효과 검증 결과, 심리  고통과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이 상호작용을 통해 계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SPSS Macro를 통한 조 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불안정애착이 계 독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심리  고통이 이를 매개하며, 심리  고통과 계 독의 계가 지지추구  정서

조 양식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 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상담 실제에서의 시사 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해 논하 다.

주요어 : 불안정애착, 계 독, 심리  고통, 정서조 양식, 조 효과, 매개효과,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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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한 설

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 학생

들의 주된 심사 의 하나로 ‘연애’가 꼽혔

다( 학 내일 20  연구소, 2012. 7. 3 발표).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이성 계에 해 

갖는 높은 심을 반 하는 것으로, 학생들

의 발달 단계상의 과업과도 한 련이 있

다. Erikson(1970)은 사회 심리학  에서 

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기 성인기가 부모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 성을 획

득하게 되는 발달  단계라고 하 으며, 학

생들은 이 에서도 특히 이성과의 계에 비

을 두고 발달과업인 친 성을 획득하고자 

한다(유외숙, 박경, 2004). 이들은 이성과의 

계를 통해 다른 래들과의 계에서 얻는 것

보다 더 큰 정서  친 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Hazan & Zeifman, 1994), 때로는 우울, 불안, 

소외감 등과 같은 심각한 부정  정서를 경

험하기도 한다(Larson, Clore, & Wood, 1999; 

Monroe, Rohde, Seeley, & Lewinson, 1999). 이러

한 정서 경험은 발달  과도기에 있는 학생

들이 생물학 , 심리 , 사회  측면을 통합해 

나가는데 커다란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결혼 이나 애정 , 인생  등을 정립

해 나가는데 있어 바탕이 되므로, 학생들의 

이성 계 경험에 해 더욱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는 의미 있는 

계 맺기에 실패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계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한 의 하나로 

계 독을 들 수 있다. 계 독이란 자신에

게 해가 되는 계라고 하더라도 상 방과 함

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 잡  사랑에 

한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Martin, 1990), 사람이나 계에 집착하

는 상태가 되어 자신이 도 히 조 하거나 어

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의선, 

2004)이라고 정의된다. 계 독에 빠지게 되

면, 상 방에게 버림받아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

키면서까지 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재 맺고 있는 계에 한 객  

시각을 상실하게 되고 끊임없는 불안함과 

조함을 경험하게 된다(Brieda, 1990; Litchfield & 

Litchfield, 2001). 즉, 독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

고’ 독의 상인 상 방만 있는 상태에 놓

이게 되는 것이다. 계 독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로는 이상화된 상 방에 한 

맹목  소유욕, 친 한 계를 유지하기 한 

상습  기만행동  일상에서의 성실성 상실, 

고통을 주는 사건에 한 선택  망각, 타인

에 한 통제 욕구 등이 있으며(Martin, 1990), 

이러한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일상, 학업, 직

업에서의 역할  기능수행에까지 큰 지장을 

래할 수 있다.

독은 크게 물질 독과 과정 독으로 나

뉘는데(Schaef, 1988), 물질 독은 알코올, 마

약, 약물, 니코틴, 카페인과 같은 독  물질

들에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섭취  

독이라고도 하고, 과정 독은 일련의 행동과 

그와 련된 상호 작용의 과정에 빠져드는 것

을 가리킨다. 계 독은 이 에서 과정 

독에 해당된다. 과정 독에는 계 독 외에

도, 종교, 쇼핑, 도박, 운동 독과 같은 독

들이 있는데, 모두 생활 장면과 한 련

이 있기 때문에, 물질 독보다 더욱 쉽게 빠

져들 험이 있고, 회복 한 매우 어려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이의선, 2004). 한 본인 스

스로는 자신이 독인 것을 의식하기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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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성 이고 고질 인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독에서 빠져나

오기 어렵다(Bradshaw, 2005). 이러한 심각성을 

반 하듯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들의 인터

넷 독, SNS 독과 같은 과정 독들이 주

목받으며, 그 원인과 개입 방안에 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노안 , 정민, 

2011; 박구연, 2002; 효정, 2006; 진 희, 

2002). 그러나 계 독에 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학 상담센터

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부분이 인 계, 이

성교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

 스트 스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김완석, 

장미선, 2005; 박 순, 1999; 이기학, 조 아, 

송소원, 2006), 학생들의 계 독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계에 

독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리 알려져 

있지 않아 생소한 측면이 있으며, 내담자가 

직  호소하지 않는 이상 과정 독 양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art, 1990).

한국 사회의 학생들은 학에 입학하기까

지 치열한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학업에 몰

두하며 학교 친구나, 이성 친구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체득할 기회가 었던 데다

가, 학에 입학하고 갑작스럽게 넓어진 계

의 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장석진, 연문희, 

2009), 건강한 계 맺기를 더욱 어려워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계 독과 같은 역기능  

인 계에 빠질 험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

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부 응 인 인 계

와 계 독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으나, 

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계 독에 한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질 필요성은 분

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 독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해 탐색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계 독의 표 인 선

행변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요한 타인과의 

불안정한 애착이다(장우귀, 2005). 애착이론에

서는 인간 욕구의 핵심과 성장의 기반을 계

에 한 것으로 보며, 계에 을 맞추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데(Lopez & Brennan, 

2000), 어린 시  유아가 기 양육자와의 

계 경험을 통해 형성한 내  작동 모델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결정된다고 하 다(Ainsworth, 

1989; Bartholomew & Horowitz 1991). 즉, 어린 

시 의 기 애착 경험은 일생동안 여러 발

달 역에 지속 으로 향을 끼치고(Rovers, 

DesRoches, Hunter, & Taylor, 2000), 인 계 

패턴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하게 되며

(최해림, 조 주, 2001; Main, Kaplan, & Cassidy, 

1985), 특히 성인기에 어들어 친 한 상

과 상호작용을 할 때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하

게 된다(신지은, 방희정, 윤진 , 2009; Bowlby, 

1988; Sroufe & Fleeson, 1986).

한편, 성인애착은 애착과 련된 성인기 

외부세계나 타인표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Brennan, Clark, & Shaver 1998), 애착이론을 처

음 주장한 Bowlby(1980)에 의하면 내  작동 

모델은 어린 시  조직화된 이후 외부 인식에 

향을 끼치며, 변화에 항 이기는 하나, 역

동 으로 재조직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

으며, 개인이 성장 발달해감에 따라 양육자의 

태도 변화나 친 한 계에 있는 다른 타인

과의 경험을 통해 애착 유형이 변화 발달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Buelow, McClain, 

& McIntosh, 1996; Fox, 1995; Halverson, 1988; 

Vaughn, Egeland, Sroufe, & Waters, 197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68 -

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 따라서 인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착 상이 변화하고 

양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성인기의 인 계

패턴을 이해하기 해서는 재의 이성 

계, 친 한 타인과의 애착 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애착이론가들의 주장이다

(Cook, 2000; 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 성인애착 유형이 안정 이지 못

하다는 논란도 있으나, 여러 연구자들은 어린 

시  기 부모와의 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하나의 특성으로 통합되어 타인에 

한 잠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여러 

측면에서 요한 연 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에 동의한다(신노라, 안창일, 2004; Lopez & 

Gormley, 2002; Park, Crocker, & Mickelson, 2004; 

Perrine,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상

으로 애착과 계 독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으므로, 이러한 성인애착의 개념에 따라 

학생들의 애착 계를 확인하 다.

안정 인 애착이 형성된 성인의 경우 상

방에 해 높은 수 의 신뢰, 헌신, 만족, 상

호 의존을 보이고(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 개심이 낮고, 인 계가 좋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Kobak & Sceery, 1988). 반면, 

불안정 인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자기와 타

인에 한 모델이 부정 이어서 자기 가치감

이 낮고, 부정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한 근, 지지에 한 확신이 부족

하기 때문에(Batholomew & Hor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인 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이들은 연인이 자신을 진심으

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버림받

을 것을 두려워하며 극단 으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경향이 있고(Hazan & Shaver, 1987), 이

러한 염려는 상 방에 해 강박 으로 열

하고 상 방의 가까운 사람들에 해 질투하

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친 한 

계가 끝나버릴 것 같은 심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이 듯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사람들의 

경우, 요하고 친 한 타인에게 충분한 심

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은 좌 감이 자리 잡게 

되고,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

지 못하게 된다. 한 애착 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한 내  표상이 부정

이며,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내부에서 발

견하지 못하고 외부의 인정을 통해 찾으려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역동

이 타인 의존을 특성으로 하는 계 독 성향

을 발할 것으로 측된다. 즉, 요한 타인

과의 애착형성이 불안정 일수록, 계 안에

서 채울 수 없었던 심리  허기를 채우고자 

계 독 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며(이수 , 

2009), 재 계를 맺고 있는 상을 향해 끊

임없이 자신의 환상과 욕구를 투 하며, 인간

의 본질 인 욕구인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며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Hart, 1990).

불안정애착과 계 독과의 계에서 심리

 고통(우울, 불안 등)은 주요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애착 유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재 맺

고 있는 계에서 불안, 두려움 등과 같은 심

리  고통을 쉽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Cassidy & Shaver, 2008), 이는 계 독의 기

에 있는 계와 삶에 한 존재론 인 불안

과 공허함, 망감과 같은 정서와 닿아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불안정애착과 심리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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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는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애착이론가

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성인 애착이 안

정 인 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고통을 덜 경험하는 반면(김 은, 2004; 김민

선, 서 석, 2010; 장휘숙, 2002; 조화진, 서

석, 2010; Overbeek et al., 2003;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불안정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높은 수 의 우울과 불안(Lopez, 

Mauricio, Gormley, Simko, & Berger, 2001; 

Roberts, Gotlib, & Kassel, 1996;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을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자

주 느끼며(Simpson, 1990), 정서  불편감

(Collins, 1996;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수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에서도 

특히 우울과 불안은 표 인 심리  디스트

스(psychological distress)로서, 불안정애착과 심

리  고통과의 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주

요 측정변인으로 활용되는 바,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여 심리  

고통 수 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 듯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사람들의 

경우, 요하고 친 한 타인에게 충분한 심

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은 좌 감이 자리 잡게 

되고,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

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계 안에서 채울 

수 없었던 심리  허기를 채우고자 계 독

인 상을 보이게 될 수 있으며(이수 , 

2009), 재 계를 맺고 있는 상을 향해 끊

임없이 자신의 환상과 욕구를 투 하며, 인간

의 본질 인 욕구인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며 

확인받고자 한다(Hart, 1990).

불안정애착과 계 독 사이의 련성을 살

펴보는 가운데 드러난 바와 같이 애착 유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계형성  유지에 한 

불안, 두려움, 우울과 같은 심리  고통을 경

험하게 되는데, 이는 계 독의 기 에 있는 

계와 삶에 한 존재론 인 불안과 공허함, 

망감과 같은 정서와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성인 애

착이 안정 인 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불편감을 덜 경험하는 반면(김 은, 

2004; 김민선, 서 석, 2010; 장휘숙, 2002; 조

화진, 서 석, 2010; Overbeek et al., 2003; Wei 

et al., 2005), 불안정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우

울증, 불안(Lopez et al., 2001; Wei et al., 2003; 

Wei et al., 2004), 부정  정서(Simpson, 1990), 

정서  불편감(Collins, 1996; Lopez et al., 2002) 

등과 정 인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안정 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한 부정 인 내  작

동 모델로 인하여 친 한 계에 해 신뢰하

지 못하고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고통을 

경험하며,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감정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계 독에 빠

지는 사람들이 독 기에 경험하는 공포감

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강박  집착을 발시

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심리  고통과 련하여 독 인 계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주요한 특징은, 이들이 

익숙하고 부정 인 감정을 끊임없이 반추한다

는 것이다.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

의 욕구를 타인에게서 채우고자 할 때 느껴지

는 좌 감에서 비롯되며, 차 의존 인 계

에 매달리게 되면서 자기 자신은 없는 것과 

같은 공허감,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데서 비롯되는 우

울, 분노 등의 정서를 계속 으로 경험하게 

된다(Schaeffer & McElhny, 1997).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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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스스로 조 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친 한 상에게 투사함으로써 상 방에게 강

박 인 돌 을 제공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

하고, 심리  고통을 해소하려하기 때문에

(Bowlby, 1980), 독 인 계의 악순환이 반

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근거  경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한 타인과의 애

착 계가 불안정할수록 높은 수 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계에서 발

되는 심리  고통이 계 독증상을 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이 계 독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서 심리  고통의 요성을 주목하고, 심리  

고통이 불안정애착과 계 독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인간은 심리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다양한 정서조 양식을 사용하여 부정 인 정

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정서조 은 정서

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고 략 으

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정서를 조 할  

아는 것을 뜻하며, 사회 , 정서 , 인지 , 행

동  유능감에 직 으로 향을 주게 되어 

삶을 보다 안정 이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을 의미(Salovey & Mayer, 1990; Thomson, 

1994)하는 것으로, 응에 있어서도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Barrett & Gross, 2001). 

반면, 정서조 의 실패가 계속 으로 이어지

거나 만성화되는 것을 정서조 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라고 하며(Cole, Michel, & Teti, 

1994), 정서조 곤란의 구체  정의는 학자들

마다 차이가 있으나 정서조 양식이 부 응

이거나 부 하게 사용되는 것(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정서조 양식을 극단

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Keenan, 2000; 

Walden & Smith, 1997) 이해되는 바, 정서조

양식의 사용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정서조

곤란이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신건

강  정신병리 역에서는 정서조 곤란이 

심리  부 응과 정신 병리를 래한다는 것

에 주목하고 있으며(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Cole et al., 1994; Eisenberg et 

al., 1995; Kring & Werner, 2004; Silk, Steinberg, 

& Morris, 2003), 국내 연구들에서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  고통에 처하는 정서조

양식이 얼마나 한지에 따라 부정  정

서의 해소에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사

람의 정신건강이 결정될 수 있고(이시은, 

2009), 정서조 에 실패할 경우 부  정서가 

강화되거나 과잉 행동이나 행동 억제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이지 , 권석만, 

2006)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정서조 양식은 

심리  고통에 처하는 하나의 방략으로써, 

정서조 양식을 얼마나 효과 으로 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응 수   

정신건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조 양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으나(Gross, 1998; Morris & Reilly, 1987; Thayer, 

Newman, & McClain, 1994), 반 으로는 부정

 정서에 능동 이고 극 으로 처하는 

방식과, 회피 이고 주의-분산 으로 처하는 

방식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

회  지지를 구하여 부정  정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앞의 두 양식과 별개의 양

식으로 보고 있다. 민경환, 김지 , 윤석빈과 

장승민(2000)은 부정  정서를 조 하는 양식

들에 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공통 으로 이

러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

하고, 경험 인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능동  

조 양식, 회피분산  조 양식, 지지추구  



이지원․이기학 /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이 계 독에 미치는 향: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 71 -

조 양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능동  정서조 양식은 문제 해결  정서조

략으로 자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선행 

사건을 해결하고자 구체 인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하는 략이며, 회피분산  양식은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해 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일에 집 하고,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지지추구  양식은 자신의 정서를 

친한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조 하려는 양식으로 타인에게 로를 구하고 

도움과 조언을 통해 정서를 조 한다(윤석빈, 

1999) 본 연구에서도 윤석빈(1999)이 와 같

이 세 양식으로 구분한 정서조 양식 척도를, 

임 옥과 장성숙(2003)이 수정한 것을 활용하

여 개인의 정서조 양식을 측정하 다.

부정  정서를 조 하기 해 어떤 정서조

양식을 사용하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

며, 이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당면한 상황

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민경환 등, 2000) 

컨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  정

서에 능동 이고 정 으로 처하며(Carver, 

1989; Pearlin & Schooler, 1978),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지추구  양식과 주의분산  방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지 , 권

석만, 2009). 능동  조 양식은 자존감, 외향

성, 낙 성 등의 성격 특성과 정 인 련이 

있고, 회피분산  조 양식은 신경증  성격

특성과, 지지추구  조 양식은 정서 표 성, 

외향성 등의 성격 특성과 정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민경환 등, 2000). 정서조

양식의 사용 특성 뿐 아니라 효과에 있어서도 

양식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정서조 양식과 삶의 

만족, 건강, 인 계 만족과의 계를 살펴본 

윤석빈(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능동  양

식은 삶의 만족, 건강, 인 계만족과 정  

상 , 지지추구  양식은 인 계만족과 정

 상 이 나타난 반면 회피분산  양식은 유

의한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 양식이 모두 응과 정신건강에 기

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서조 양식이 항

상 응 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개인이 겪

고 있는 정서, 처한 상황, 사용 방식 등이 모

두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이지 , 권석만, 

2006). 컨 ,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환자들은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려

고, 심한 운동을 하거나, 굶는 행동을 통해 자

신에 해 정 인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하

나, 결과 으로는 자신에 한 부정 인 느낌

을 강화하여 사회 으로 더욱 축되고, 우울

한 기분을 유발하며, 충동조 문제, 알코올 문

제, 약물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성

격장애는 정서조 을 해 사용하는 정서조

양식이 습 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회피성 성격장애를 지닌 환자들은 부정  평

가에 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를 피하고 사회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 하고자 하며,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선택과 책임에 한 긴장과 불

안을 낮추기 해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

움을 청하는 방식을 습 으로 사용함으로써 

성격장애로 발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

지 , 권석만, 2006).

정서조 양식은 이처럼 여러 응 , 부

응  결과를 래하는 선행변인이 될 뿐만 아

니라, 부  정서와 정신병리  증상과의 계

에서 매개변인이나 조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은희와 최성진(2009)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조 곤란, 즉 정서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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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부 한 사용은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정신병리로 발 하는데 조  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정서조 곤란은 

부정  정서  충동성 등의 요인이 폭식행동

으로 발 하는데 해 매개변인(이미 , 채규

만, 2009; 정수진, 이민규, 2009)이 되고, 조

변인 역할(Buckholdt, Parra, & Jobe-Shields, 2010)

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심리  고

통과 계 독과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 밝 진 바는 없

으나, 정서조 곤란과 여러 정신병리와의 

련성이 확인되어 온 , 정서조 곤란이 독 

험성과 정 이 련이 있다고 밝 진 (김

희정, 2012), 정서조 능력은 타인과의 계형

성  상호작용에 필수 (박서정, 김순옥, 

2003; Cole et al., 1994)인 것으로, 정서조 곤

란이 타인과의 병리 인 계문제, 즉 계

독에 향을 끼칠 것이라는 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 양식이 심리  고통과 

계 독과의 계에서 조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

Bonanno와 Mayne(2001)은 정서와 자기 조

에 한 경험  연구가 특정한 정서조  략

과 행동이 응 인지 부 응 인지에 한 

질문과 계될 것이며 이에 한 진보가 필요

하다고 하 다. 개인의 삶에 심각한 부 응을 

래할 수 있는 계 독과 심리  고통에 

한 정서조 양식과의 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불안정애착이 심리  고통을 통해 계 독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 경로에서 심리  

고통을 어떻게 조 하고 처하느냐에 따라 

계 독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즉, 친 한 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울과 불안에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

라 계를 맺는 방식과 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계 독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정서조 양식이 밝 진다면, 

상담 장면에서 계 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서조 양식을 수정하도록 실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애착형성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계에서 유발

되는 심리  고통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계

에 강박 으로 몰두하거나 강한 의존성을 나

타내며, 타인과 극단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박연주, 2008), 부  정서를 완화시

키고자 할 수 있으며, 차 만성화될 경우, 결

국 계 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불안정애착은 계 독을 측할 수 있으

며, 그 경로를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고통이 매개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  고통에 처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서조 양식의 사용은 그 수

이나, 구체  맥락에 따라 계 독을 강화시

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심리  고통

과 여러 정서조 양식의 상호작용이 계 독

성향을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되므로, 

본 연구자는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 정서조

양식, 계 독 사이의 계를 그림 1과 같

은 조 된 매개모형으로 나타내고, 이를 검증

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계 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한 

상담과 교육,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애착은 계 독

성향을 측할 것이다. 둘째, 심리  고통은 

불안정애착과 계 독 성향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정서조 양식은 심리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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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불안정애착과 계 독, 심리  고통 사이의 계에서 정서조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 모형

상호작용하여 계 독 성향에 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불안정애착과 계 독 사이를 

심리  고통이 매개하며, 심리  고통은 정서

조 양식과 상호작용하여 계 독 성향에 

향을 끼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4년제 학교에 재

학 인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측

정도구 문항의 성격  연구 목 의 특성 상 

연애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설문 참여를 제한

하 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209명(남 87

명, 여 122명)이었으며, 이  불성실하게 응

답하거나, 연애경험이 없다고 한 5명(남 2명, 

여 3명)을 제외하고 총 204명의 자료를 분석

하 다. 성별 분포를 보면 총 204명  남학

생이 85명(41.7%), 여학생이 119명(58.3%)으로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

은 21.15세(SD=2.01) 다. 학년 분포는 1학년 

50명(24.5%), 2학년 68명(33.3%), 3학년 32명

(15.7%), 4학년 54명(26.5%)이었다. 연구 참가자

들에게는 연구자가 속한 학과 연구 윤리 원

회로부터 연구의 목 과 방법, 험요소, 정보

보호 등에 해 사  심의와 승인을 받은 내

용을 설명하고, 사  동의를 구하 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 소속 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의 목   연구의 내용에 해 

간략히 설명한 안내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

루어졌으며, 자율 으로 참여를 결정한 학생

들을 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

는 차를 거쳤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도에 설문 참여 포기가 가능하다는 , 응답

한 내용에 한 사생활 보호와 비  보장이 

이루어지며 설문 내용은 연구 목 으로만 사

용될 것이라는 , 도에 설문 작성을 멈추

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을 명시하고, 각각

의 사항에 해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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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척도 질문지(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 RSQ)

반 인 인 계에서 나타나는 애착 유형

을 알아보기 하여 성인 애착 척도인 계 

척도 질문지(RSQ)를 사용하 다. RSQ는 Hazan

과 Shaver(1987)의 3유형 성인애착 척도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유형 성인애

착 척도- 계설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RQ), 그리고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참고로 

하여 1994년 Griffin과 Bartholomew가 만든 것으

로, 총 30문항이며,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 

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의 4가지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민형(2003)의 

연구에서 안정형을 안정애착으로, 거부형, 의

존형, 두려움형을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불안정애착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RSQ의 내 일 성 계수(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 .75 으며, 신혜린과 이

기학(2008)의 연구에서는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불안정애착의 내 일 성 계수는 .79

로 나타났다.

간이 증상 질문지(Brief Symptom Inventory: 

BSI)

심리  고통을 측정하기 하여 Derogatis와 

Spencer(1982)가 개발하고 김 일, 김재환  원

호택(1984)이 번안한 간이 증상 질문지(BSI)를 

사용하 다. BSI는 Derogatis(1983)이 개발한 간

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SCL-90)의 

축약형으로 총 53문항이며, 지난 1주일 동안 9

개 심리 상태(신체화 증상, 강박증, 인 계 

민감성, 우울, 불안, 감, 공포 불안, 편집

증, 정신증)를 얼마나 경험하 는지에 해 5

 리커트식 척도(0 =  아니다, 5 = 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9가지 주

요 증상  정신증, 편집증 등의 하  요인은 

비 임상 집단을 상으로 하는 경우 지나치게 

극단 인 정신 병리  증상을 측정하게 되므

로(Lee, Koeske, & Sales, 2004),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불안정애착과 높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우울과 불안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인애착과 심리  고통과의 

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도 SCL-90의 하

척도  우울과 불안을 사용하여 심리  고

통을 구인한 바 있다(조화진, 서 석,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S 하  척도  우울과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심리  고통을 측정

하 다. BSI의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90으로 보고되었으며(Derogatis & Spencer, 

1982), 본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 척도의 내

일 성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정서조 양식 질문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 양

식을 측정하기 하여 윤석빈(1999)이 개발하

고, 임 옥과 장성숙(2003)이 수정한 정서조

양식 질문지를 사용하 다. 정서조 양식 질

문지는 총 25문항으로 능동  정서조 양식

(Active Regulation Style, 8문항), 지지추구  정

서조 양식(Support-seeking Regulation Style, 8

문항), 회피 분산  정서조 양식(Avoidant/ 

Distrative Regulation Style, 9문항)의 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리커트 척도(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 매우 자주 사용한다)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임 옥과 장성숙(2003)

의 연구에서 각 하  범주의 내 일 성 계수

(Cronbach's α)는 능동  정서조 양식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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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이 .84,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이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각각 .83, .90, .83으로 나타났다.

계 독 질문지

계 독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Peabody 

(2005)가 개발하고 이수 (2009)이 번안한 계

독 질문지(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

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독 인 연애 계

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 행동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문항으

로, 각 문항에 해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총 이 높을수록 계 독 성향과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 (2009)의 

연구에서 내 일 성 계수(Cronbach's α)는 .94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

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로그램 

 SPSS Macro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Cronbach' α 

내  신뢰도 계수를 구하 으며, 주요 변인들

의 평균  표 편차 등의 통계를 산출하여 

기술  경향을 악하 고, 측정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이변량 

상 계수  편상 계수를 구하 다. 회귀분

석을 통하여 성인애착과 계 독 계에서의 

심리  고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부트스

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매개효과

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 다. 한 다회

귀분석을 통하여 심리  고통과 정서조 양식

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  고통을 통해 계

독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정서조 양식이 

심리  고통을 조 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를 활용하여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결  과

기 자료분석

측정변수들의 상 계  기술통계를 표 

1에 제시하 다. 계 독과 불안정애착(r = 

.469, p < .01), 심리  고통(r = .398, p < .01)

이 정  상 을 보고하고 있어, 높은 수 의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을 경험할수록 

계 독의 정도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계 독은 정서조 양식의 하  범

주  능동  정서조 양식(r = -.185, p < 

.01)과는 부  상 을, 회피분산  정서조 양

식(r = .148, p < .05)과는 정  상 을 보

다. 즉 계 독 성향이 높을수록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이 활용이 많은 반면, 능동

 정서조 양식을 활용하는 정도는 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지추구  정서조 양

식과 계 독 사이의 상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불안정애착과 심리  고통을 통제한 

후 편상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여, 계 독과 정서조 양식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한바와 같이 지지추

구  정서조 양식만이 계 독과 유의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39, 

p < .05). 즉, 계 독 성향과 높은 정  상

을 나타내는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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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애착 심리  고통
능동

정서조 양식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계 독

불안정애착 - - - - - -

심리  고통 .454** - - - - -

능동

정서조 양식
-.190** -.269** - - -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
.243** .107 -.037 - - -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235** -.090 .185** -.104 - -

계 독 .469** .398** -.185** .148* .010 -

M(SD) 36.13(5.63) 11.50(9.71) 27.11(5.63) 27.28(6.70) 30.61(6.42) 66.42(15.70)

최소값 17 0 14 11 8 31

최 값 53 48 40 45 40 115

** p < .01, * p < .05.

표 1. 측정변수들의 상   평균, 표 편차

능동

정서조 양식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능동

정서조 양식
- - -

회피분산

정서조 양식
.008 - -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154* -.050 -

계 독 -.064 .042 .139*

* p < .05.

표 2.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을 통제 후 계 독

과 정서조 양식 간의 상 계

향력을 제외하고 계 독과 정서조 양식의 

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서조 양식  지

지추구  정서조 양식만이 계 독과 유의

한 상 을 보 으며, 계 독 성향이 높을수

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불안정애착과 계

독의 표본 평균치  표 편차는 5  리커

트 척도 상에서 각각 2.78(SD = .43), 2.66(SD 

= .63)으로 보고되어 연구 참여 집단 체의 

불안정애착 수   계 독 수 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매개효과분석

불안정애착이 심리  고통을 통해 계 독 

성향에 향을 끼칠 것이라는 매개모형(그림 

2)을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매

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순차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1단계에서는 불안정애착이 계 독에 미치

는 향이 유의한지 분석하 고, 효과크기(c)

는 .469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인 계

에서 경험하는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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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안정애착과 계 독 심리  고통 사이의 계에서 매개효과 모형

1단계

종속변수 : 계 독

2단계

종속변수 : 심리  고통

3단계

종속변수 : 계 독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불안정애착
1.309

(.173)
.469 7.556*** .783

(.108)
.454 7.247*** 1.015

(.190)
.364 5.352***

심리  고통
.376

(.110)
.233 3.424***

*** p < .001.

표 3. 심리  고통의 매개효과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불안정애착이 매개변수인 심리  고통에 끼치

는 향을 확인하 다. 효과크기(a). 454로(p < 

.001), 유의하 으며 이는 불안정애착 수 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불안정애착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심리  

고통이 계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b)을 

확인하 다. 그 결과 계수 값이 .233(p < .001)

으로 유의하여 심리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

록 계 독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심리  고통

의 향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불

안정애착이 종속변수인 계 독에 끼치는 

향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크기(c')가 

.364로(p < .001) 나타나 매개변수의 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직  효과크기(c = 

.469)보다 감소하 다. 그러나 그 값이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하므로 매개변수인 심리  고

통이 불안정애착과 계 독 사이를 부분매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불안

정애착이 계 독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

(ab)는 .106(= .454 x .233)이다.

이 게 도출된 매개모형에서의 간 효과 크

기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법을 활용하여 검증하 다. 매개효과(ab)의 유

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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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심리 고통 .376 .114 .151 .603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표 4. 심리  고통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핑 결과

되어온 Sobel 검증의 경우, 간 효과(ab)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분포를 반 하지 못하여 통계  검증력이 낮

아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통계  모의실험 차를 통해 규모 가상 무

선 표본을 만든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통계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

인(Shrout & Bolger, 2002)하게 되므로 Sobel 방

식에 비해 상 으로 검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본 차에서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 으며, 매개효과 계수 값은 .376

이었다.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 효과 계

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표 4에 제시한바와 

같이 각각 .151, .603으로 하한값과 상한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므로 심리  고통의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심리  고통을 많이 경험하며, 이는 다시 높

은 계 독 성향을 측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개경

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불안정애착이 계 독 

성향으로 이어지는 직 인 효과 한 유의

하기 때문에, 불안정애착이 심리  고통을 통

해 계 독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심리  

고통에 한 설명 없이도 계 독에 직

으로 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조 효과분석

심리  고통이 계 독에 향을 미치는 

계에서 정서조 양식의 종류  활용 정도

에 의해 계 독 수 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각각의 정서조 양식에 

해 다회귀분석 차에 따라 조 효과의 존

재여부를 확인하 고(Aiken & West, 1991),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단순기울

기 검증을 통하여 조 효과의 통계  유의성

을 확인하 다. 다  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 조 효과에 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평균 심화

(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한편, 

인구통계학  변인들(학년, 나이, 성별) , 종

속변인인 계 독과 성별만이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 = -.178, p < .05),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 다.

심리  고통과 계 독 사이의 계에 능

동  정서조 양식의 조 효과가 유의한지 확

인하기 하여, 회귀식에 독립변수(심리  고

통)와 조 변수(능동  정서조 양식)을 투입

한 후, 2단계에서 상호 작용항(심리  고통 X 

능동  정서조 양식)을 투입하고 R2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R
2
의 변화량이 존재하지 않았다

(∆R2 = 0). 즉, 심리  고통이 계 독을 

측할 때 능동  정서조 양식을 활용하는 것

은 계 독 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 작용항(심리  고통 X 회피분산  정서

조 양식)을 투입하고 R
2
 변화량을 살펴본 결

과, 설명량에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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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리  고통과 계 독 사이의 계에서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효과 모형

종속변수 : 계 독

비표 화 계수
β t R2 ∆R2

b se

1단계

상수 78.300 3.427 22.849***

.212*** .212***심리  고통 .687 .102 .425 6.705***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266 .160 .109 1.667

2단계

심리  고통

X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041 .017 .154 2.453* .235* .023***

*** p < .001, * p < .05. 통제변수: 성별

표 5. 심리  고통에 한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효과

의하지 않았다(∆R2= .009, p = .141). 즉, 회피

분산  정서조 양식 한 심리  고통이 

계 독을 측할 때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

타내지 않았다.

정서조 양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만이 심리  고통과 계 독 사이에서 유의

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상호 작용항(심리  고통 X 지지추

구  정서조 양식)의 투입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설명량 변화를 나타냈는데(∆R2 = .023, 

p < .001), 이는 표 5의 내용과 같다. 한 회

귀계수를 이용하여 조 효과에 한 회귀식을 

유도하고(Howell, 2002), 이를 그림 4에 제시하

다. 그림 4의 그래 를 살펴보면, 심리  고

통의 수 이 높을수록 계 독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계에서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활용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  고통과 계 독 간의 기울

기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심리  고통이 

높은 집단에서의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활용은 높은 수 의 계 독 성향을 측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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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리  고통과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상호작용효과

b se t LLCI (b) ULCI (b)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1SD .4584 .1375 3.3345
** .1873 .7295

Mean .7207 .1021 7.0583*** .5193 .9220

+1SD .9829 .1575 6.2417
*** .6724 1.2934

*** p < .001, ** p < .01 통제변수: 성별

LLCI: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표 6.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조 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 으므로, 

조 변수의 어떤 조건, 어떤 값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 변수가 연속 변수로 측정되었기 때

문에 와 같은 결과만을 통해서는 설명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Aiken과 

West(1991)는 조 변수의 특정 값( : 조 변수

의 평균값, ±1SD)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상호작용의 유의성

을 검증할 것을 제안하 다. 이를 해 SPSS 

Modprobe Macro를 활용하여 조 변수의 각 특

정 값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 고

(Hayes & Matthes, 2009), 그 결과를 표 6에 제

시하 다.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특정 

값들에서 모두 심리  고통이 계 독에 미

치는 계를 나타낸 단순회귀선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이 심리  고통과 상호작용하여 계 독에 

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재 

높은 수 의 심리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수

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높은 수 의 계 독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낮은 수 의 심리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지지추구  정서활용양

식을 활용하는 것이 상 으로 낮은 수 의 

계 독 성향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

리  고통의 수 에 따라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이 계 독에 미치는 향이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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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심리  고통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LLCI (b) ULCI (b)

b se

상수 -28.977 4.261 -6.801
*** -37.3787 -20.5759

불안정애착(a1) .779 .109 .452 7.156*** .5641 .9934

종속변수: 계 독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LLCI (b) ULCI (b)

b se

상수 37.548 6.912 5.432
*** 23.9177 51.1784

불안정애착 1.196 .183 .429 6.528
*** .8350 1.5579

심리  고통(b1) .420 .104 .260 4.053
*** .2157 .6245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512 .148 .210 3.454*** .2196 .8038

심리  고통

X 지지추구(b3)
.033 .015 .125 2.197

* .0034 .0633

*** p < .001, ** p < .01 * p < .05.  통제변수: 성별

LLCI: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표 7.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 결과

으로 확인되었다.

조 된 매개효과분석

조 된 매개 모형은 매개모형과 조 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

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

변수의 값에 따라(conditional) 달라지는 경우

에, 이를 조건부 간 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는 조 된 매개효과라 한다(Preacher et 

al., 2007). Preacher 등(2007)은 조 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매개모형, 조 모

형, 조 된 매개 모형을 순서 로 분석할 것

을 제안하 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차에 

따라 순서 로 분석을 진행하 고, 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매개모형과 정서조 양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모형이 유의

함을 확인하 다. 이에 Preacher 등(2007)이 제

안한 SPSS Macro 방법을 통해 조 된 매개모

형을 분석하 다. 검증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  불안정애착은 심리  고통에 유의한 

정  향(a1)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7.156, p < .001), 심리  고통과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상호작용효과(b3)가 유의했

다(t = 2.197, p < .05). 따라서 매개변수인 심

리  고통이 종속변수인 계 독에 향(b1, 

t = 4.053, p < .001)을 끼치는 경로에서 조

변수인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수 의 따

라 계 독의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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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조 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 된 매개의 간 효과

간 효과 계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 - 1SD (-6.4246) .1603 .1234 -.0595 .4280

Mean .3271 .1013 .1636 .5632

Mean +1SD (+6.4246) .4939 .1527 .2475 .8598

Boot LLCI: Bootstrap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Bootstrap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매개변수: 심리  고통

표 8.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조 변수) 값에 따른 조 된 매개효과

었다. 이를 통해 조 된 매개효과의 크기(조건

부 간 효과)의 크기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는 표본회귀계수(sample regression coefficient)가 

,
,
과 같을 때,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을 

포함하는 벡터 값을 의미하며, 는 조 변수

이다(Preacher et al., 2007).

  

  =

  지지추구적정서조절양식

조 된 매개효과의 크기를 산출하는  수

식을 통해서 볼 때, 조 변수인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수 에 따라 계 독에 향

을 미치는 심리  고통의 매개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 분석에서 조 변인의 평균값  평균값 

±1SD 값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확인함

으로써 조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바와 같이, 

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값이 커질수록 조

건부 간 효과(boot 조 된 매개효과)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03, .3271, .4939). 

그러나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특정 값 

 평균-1SD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지추

구  정서조 양식의 활용 수 이 낮은 경우 

불안정애착이 계 독에 향을 주는 경로에

서 심리  고통과 상호작용하여 계 독의 

정도를 조 하는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평균 +1SD 

신뢰구간에는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불안정애착 수

이 높을수록 심리  고통의 수 이 높고, 

심리  고통의 수 이 높은 경우 높은 수 의 

계 독이 측된다는 것을 의미하며(매개효

과), 이러한 매개효과가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활용이 많을수록 크게 찰된다는(조

효과) 조 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계 독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안정애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계 독에 향을 끼치는지에 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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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해 우선 불안정

애착이 심리  고통을 통해 계 독에 이를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한 매개

모형에서의 심리  고통과 정서조 양식이 상

호작용하여 계 독을 측하는지에 한 조

효과 모형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불안

정애착과 심리  고통, 계 독 사이의 매개

모형에서 심리  고통과 정서조 양식이 상호

작용하여 계 독에 향을 끼치는 지에 

해 조 된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 연구 

결과, 불안정애착 수 이 높을수록 더 큰 심

리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높은 수

의 계 독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매개모형). 한, 정서조 양식  지지

추구  양식이 심리  고통과 상호작용하여 

계 독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밝 졌

다(조 모형). 마지막으로 불안정애착이 심리

 고통을 거쳐 계 독에 향을 미치는 매

개효과가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에 의해 조

되는 것을 확인하 다(조 된 매개모형). 여

기서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효과는 

불안정애착과 계 독 사이의 계에 한 

반  조 효과가 아니라, 심리  고통의 매

개효과를 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

안정애착으로 인해 높아진 심리  고통이 

계 독 성향에 향을 끼칠 때, 심리  고통

에 한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사용정도

에 따라 계 독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 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는 독립변수의 종

속변수에 한 반 인 조 효과가 아니라 

조 변인에 의해 매개효과의 향력이 재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상균, 

2008; 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애착이 불

안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심리  고통을 경

험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  고통을 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내

자원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부  정서를 투

사하여 돌보려고 하거나, 맹목 으로 의존하

려는 시도가 반복됨으로써, 계 독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이

러한 과정에서, 정서조 양식  지지추구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 심리  고통이 해소되

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

독 성향이 강화되는 부 응  결과를 래

할 수 있음이 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불안정애착이 계 독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 다. 불안정애착과 계

독의 높은 련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증명되어 왔으며(박연주, 2008; 이계선, 2013; 

이수 , 2009), 독 인 계에 빠지는 사람

들은 건강한 계를 보지 못했거나, 사랑이 

박탈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

져 있다(Whiteman & Petersen, 1998). Hazan과 

Shaver(1987)는 이성과의 계에서 겪게 되는 

정서  변화과정은 각 개인의 사랑에 한 내

표상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으며, 

Mikulincer와 Horesh(1999)는 애착 유형이 타인

에 한 지각과 연 이 있으며, 불안정애착유

형의 부정  타인지각에는 투사나 투사  동

일시 같은 방어기제가 작동한다고 하 다. 애

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사람들은 친 한 

계에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받아보지 못했

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면에 뿌리 깊은 좌 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좌 감을 회복하고자 노

력하는 과정에서, 자기치유  조 과 련한 

심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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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돌보고자 한다. 이 

때,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자기애가 작동하여, 

투사한 상에 한 연민과 애정을 쏟게 되며, 

이러한 역기능  투사가 반복될 경우 애착이

론에서 말하는 강박 인 돌 (compulsive caring)

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계 독의 특성인 

맹목 인 애정과 다르지 않다. 즉, 애착이 불

안정하게 형성된 사람들은 기 친 한 계 

형성과 련한 발달  과제를 달성하는 것에 

실패하고(Flores, 2004), 계 독에 취약한 성

격  특성이 발달됨으로써, 역기능 인 심리

 역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손

상된 자기(self)를 타인과의 계에서 회복하고

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상 에게 자신을 

투사하게 하고, 타인과의 계에만 집 하도

록 함으로써, 실제의 자기는 사라지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Hart(1990)가 계

독에 해 ‘실제로 그 상을 사랑한다기보

다 사랑에 빠지는 것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정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안정애착과 계 독간의 계에서 

심리  고통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  디스트 스라고 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수 을 통해 심리  고통을 

측정하 으며, 심리  고통이 계 독에 직

인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불안정애착

과 계 독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계에 독되는 사람들은 내면에 미완

성, 공허감, 망, 상처에 한 느낌 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 에 

한 내성이 부족하고, 감정 인 분출이 잦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기분을 견디

지 못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

다(이의선, 2004). 그러한 가운데, 재 맺고 

있는 친 한 계를 정당성, 의미성, 안정성의 

원천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지속시키고자 

상 방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며, 

심리  고통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 일시  

기분 환이 가능하거나, 자신의 심리  고통

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계라면 그것이 

설령 잘못된 계이며, 나 에는 더욱 고통을 

주는 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  더 계 안에 빠지게 된다(이의선, 

2004). 그러나 계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고, 타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계 독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 더 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Martin, 1990). 즉, 스스로 충족감을 느끼

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좌 감과 혼자 남겨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재의 감

정상태를 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계에 의

지하지만(May, 2007), 그 안에서 조율될 수 없

는 계의 한계를 경험하며, 다시 우울과 불

안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

럼, 계 독은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에 실패

하고, 심리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어 만성

인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므로, 계 독

치료에 있어 그들이 경험하는 내  불안정감

과 심리  고통을 우선 으로 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심리  고통과 계 독간의 계에

서 정서조 양식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

의 조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가설에서 제시

한 조 된 매개효과 한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정서조 이란, ‘개인이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기 해서 동원하는 다양한 노력’으

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이려는 목표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처라고 

할 수 있다. 정서조 양식이 효과 으로 사용

되는 경우, 심리  고통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이지원․이기학 / 불안정애착  심리  고통이 계 독에 미치는 향: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 85 -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부 하게 사

용될 경우에는 부정  정서를 해소시키지 못

하고, 오히려 심리  고통이 축 되거나 강화

되어 다양한 정서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

다. 앞서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의존성 성격장

애는 불안과 긴장을 낮추기 해 습 으로 

지지추구 인 정서조 양식을 활용함으로써 

발 된 병리  증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이지

, 권석만, 2006), 정서조 양식의 효과성은 

조 양식의 사용 맥락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은 가까운 사람들

에게 정서를 표 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정서를 해소하고자 하는 

처양식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지추구  양식은 

원만한 인 계와 유의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고(유안진, 이 숙, 정 심, 

2006; 윤석빈, 1999), 우울, 불안, 분노, 수치심 

등의 정서조 에 있어 능동  조 양식만큼 

효과 인 것으로 밝 졌다(민경환 등, 2000). 

그러나 의존성 성격장애의 처럼, 정서조

양식의 효과성은 개인의 성격  특성, 환경

인 맥락, 심리  고통의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서조

곤란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은 일반 으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서조 양식이 과정

이나 상황에 맞지 않게 부 하게 사용되거

나, 극단  방식을 취할 때 정서조 곤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 으며(Cicchetti et al., 

1995; Keenan, 2000), 재 당면한 구체  상황

에 융통 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

조하고 있다(Cole et al., 1994; Thomson, 1994). 

이지 (2009)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강도 수

이 높을수록 지지추구  양식을 자주 사용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불안정애착으로 인해 인 계에 

한 깊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높은 심리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잦은 사용은 오히려 계 독을 강화

시키는 부 응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계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고유한 특성을 상호 존

하며, 정서  지지를 구하고, 조언을 얻는 

것은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이 갖고 있는 

응 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맥

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

이 달라질 수 있고, 심리  고통을 감소시키

기 해 타인과의 계에 몰두하는 계 독

에서는,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병리 인 증상을 강화시

킬 수 있음을 보여 다.

한편, 능동  정서조 양식  회피 분산  

정서조 양식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 정서조 양식의 

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인에 집 하는 계 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동  정서

조 양식에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 인 

행동에 옮기는 것,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해 노력하는 것 등이 포함되며, 

회피 분산  정서조 양식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에 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계없는 다른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

분을 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정서가 

유발된 상황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재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 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지

지추구  양식의 경우, 타인과의 계 안에서

만 활용 가능한 정서조 양식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계 독의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

는 계 독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  고통을 

낮춰  수 있도록 하며, 지지추구 인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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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과도한 활용을 일 수 있도록 개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계 독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서의 측변인  조 변인을 밝혔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계 독을 다

룬 연구들은 주로 신학  종교  치유에 

심을 두고 있었으며, 계 독 상을 체계

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

에서 계 독과 성인애착, 친 한 계에 

한 두려움과의 련성을 밝혔으나(최연화, 

2012), 계 독에 이르는 경로나 인과 계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계 독은 아주 극 인 

상황에 이르기 까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계 독 인 

특성들이 오히려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독이나, 도

박 독과 같은 다른 독에 비해 사회  비

에서 피하기 쉽고(이수 , 2009) 문제의 양

상이 미묘하여 그 심각성이 간과될 험이 있

다. 그러나 물질 독이나 행동 독은 궁극

으로 볼 때, 모두 특정 행 를 통해 욕구 

충족의 효과를 소비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유사한 심리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박상규, 2009), 계 독 한 압도  의존, 

상에 한 몰두, 신체  갈망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 그리고 독은 혼자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에서 극 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동원할 수 있

는 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

으로 제공되는 자기-조 의 원천을 지속

으로 요구하는 상 허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독 상을 갈망하는 것은 일종의 자

기-조 을 한 노력(Flores, 2004)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차 자

기 조  능력  내  동기를 발 시킬 가능

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독에서 벗어나기 어

려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계 독에 

이르는 경로에서 심리  고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와 같이, 계 독을 치료하기 해

서는 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  고

통에 주목하고,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다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자의 역할이 

그만큼 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계 독에 한 상담  심리치료에서

의 함의 은 첫째, 독증상 기 에 있는 심

리  고통의 향력을 확인했다는 것이며, 둘

째, 부정 인 정서를 조 하기 해서 사용하

는 여러 정서조 양식들이 모두 응과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맥락에 따라 

병리  증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다. 

그러므로 계 독의 치료과정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와 서로 주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이 상담자에게 의존하거나, 지지

를 구하는 것에 집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

며, 의존 이지 않으면서 안정 인 인 계

가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와 같은 학문 , 치료  의의

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  측면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

구 상이 서울 시내에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연구 변인들 간의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불안정애착과 계 독 간에 정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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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선형 인 매개모형이 유의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나, 앞서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연구 상의 특성 상 주요 

변인인 불안정애착  계 독 수 의 평균 

수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추

후 연구에서는 높은 정도의 증상을 보고하는 

집단, 연구 변인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집단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컨 , 치료 장면에서 심한 애착불안을 호소

하는 집단, 계 독 임상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측변인인 불안

정애착이 거변인인 계 독에 이르는 경로

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심리  고통의 매개효

과를 탐색 으로 살펴보았는데, 심리  고통

의 부분매개효과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바, 불안정애착과 계 독 간의 계에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을 것으로 측된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계 독에 향을 끼

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변인들, 컨 , 

자존감, 심리  외상과 같은 변인들이 연구 

모형 내에서 어떠한 직․간 인 향을 끼

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본 연구서는 성인애착 유형  안

정형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애착을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하여 

계 독과의 계를 살펴보았으나, 불안정한 

애착의 하  유형인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은 타인과의 계 패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바, 각 하  유형별로 계

독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와 같은 한계 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SPSS Macro를 활

용하여, 계 독에 불안정애착  심리  고

통이 끼치는 향력  지지추구  정서조

양식의 조 효과를 확인하고, 조 된 매개모

형을 검증함으로써, 여러 변인들의 포  

계를 모형화 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 껏 연구가 

미비했던 계 독에 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독과 련한 실제 상담 장면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밝혔다는 에서 의의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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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secure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on Relationship Addiction: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Style

Ji-Won Lee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through psychological distres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relationship addiction. A 

total of 204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1.0 and its Macro.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the findings in a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insecure attachment,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lationship addi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a mediating model showed that an associ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relationship addi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psychological distress. Thir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style moderated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ress on 

relationship addiction. Fourth, a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style also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relationship addiction through psychological distress. Also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suggested.

Key words : in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addiction, psychological distress, emotion regulation style,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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